
2010년 2월 19일 심정의 대못 - 정은별

2009년 11월 16일 새벽기도 중 커다란 말뚝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. 아주 크고 날카로운 그 못이 제 가슴에 쿵 하고 

박혔습니다. 환상을 보고 주님께 “주님 제게 박혀있는 그 말뚝을 빼내어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제게 박아주세요. 그 심

정을 너무나도 알고싶어요”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.

2009년 11월 27일 새벽 그 말뚝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쭈었고, 하나님을 통한 주님의 심정을 적게 되었습니다. 

하나님의 마음입니다.

 

너의 사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

네 심장에 그토록 큰 쇠말뚝이 박히었느냐? 

놀랐지? 그 말뚝이 무엇인지 나에게 간구하니 너에게 말한다.

그것은 내 아들 예수를 못 박았던 

십자가의 못, 심정의 못, 사랑의 못이니라.

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크지?

그 못을 보고 넌 참으로 놀랐을 것이다.

네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니까.

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인 연고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을 때

내 아들 예수의 심정과 네 선생의 심정을 너도 받아

그와 같이 살게 하고자 함이다.

그 옛날 내 아들이 육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

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깨끗이 회개하지 못하고 

육의 근성을 버리지 못함으로 내 아들의 가슴에 심정의 대못을 박았고

그를 온전하고 완전히 믿어주지 못함으로 인해

내 아들의 가슴에 믿음의 대못을 박았다.

또한 믿음과 행실, 사랑, 생명 



각종 각색으로 기준을 세워주어야 할 제자들이

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기준을 쌓지 못함으로

내 아들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 그 육신에 대못이 박힌 것이다.

육의 근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니

사탄들이 그 제자들에게 힐문하였다.

내가 사랑해서 그 시대 보낸 자를 지키지 못한 고로

양심으로 혹은 육신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 것이다.

그러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

시대 죄 짐을 지고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

그들의 영혼을 구원코자 함이었다. 

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마음을 아느냐?

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마음을 정녕 아느냐?

모르지. 너희는 진정 모르지.

너희는 네 부모를 위해 목숨을 내어 보았느냐?

너희는 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 보았느냐?

너희는 네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어 보았느냐?

너희는 네 신랑을 위해, 신부를 위해 목숨을 내어 보았느냐?

해보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는 것이다.

너희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여도 

그에게 목숨을 바칠 용기와 사랑의 담대함을 지니지 않았으니 

모르는 것이다.

그러나 나와 내 아들 예수는 안다.

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했고

내 아들은 죄악가운데 육신을 내어놓아야 했다.



그러니 나와 내 아들은 알지.

온 인류와 이 지구촌 사랑하여 그리 할 수 밖에 없었던 내 사랑을

너희는 정녕 알아라.

나는 내 사랑에 깨인자가 어디있나 오늘도 둘러보고 또 본다.

네 선생도 내 아들 예수와 같은 

심정의 대못, 사랑의 대못, 온 인류의 죄악의 못, 

제자들이 100% 믿어주지 못한 통탄의 못이 그 가슴에 박혀

그의 심장을 누르고 그 육신을 가두었구나.

그러니 내 아들 예수와 선생을 위해 기도하여라.

지금 이 시대 나는 내 사랑에 깨인자 

나와 심정이 통하여 나와 일체된 자를 찾는다.

그래야 나를 맞이할 수 있고,

예수의 사랑에 깨어야 재림에 깨어날 수 있다.

그래야 6000년 2000년 풀지 못한 사랑의 한을 풀지.

그래야 너로 인하여 섭리사로 인하여

예수와 나를 믿지 못하는 자로 인하여

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피눈물 흘렸던 회한의 시간을 

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뒤바꿀 수 있지.

그러니 내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

네 선생을 위로하라는 것이야.

회개는 눈물이다.

눈물은 심정이다.

심정은 사랑이다.



사랑은 예수이다.

예수는 너희의 신랑이다.

너희의 신랑은 오직 예수 뿐이다.

그는 고통 중에 있다. 

그 고통으로 너희를 살려내었다.

너희를 살려냄은 내 아들의 목숨 값으로 인함이다.

내 아들이 치룬 크나큰 목숨 값을 무색케하지 마라.

그러면 내 가슴 찢어지고 내 마음 무너져 내린다.

내 심장이 멎는 듯하다. 

숨이 쉬어지지가 않는다.

답답하게 된다.

이러한 내 마음 너희 선생에게도 동일하니

너희는 오직 깨어 기도하라. 회개하라.

회개도 알아야 하지. 모르니 못하는 것이다.

그러니 알아라!

내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나 여호와의 마음을.

시간은 벌써 다 되어가는데

온전히 혼인잔치 준비한자 그 누구냐.

급하다. 급하니 속히 행하라.

기도로. 성령으로. 마음으로. 심정으로. 영으로

나와 예수를 만나라. 느낄 수 있을 것이다.

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닿기를 나는 원하노라.

너희 모든 삶이 나의 것이 되어 

내 나라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노라. 알겠느냐.



너희의 사랑, 너희의 희망과 소망

나 여호와니라.


